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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렉스, 청약 경쟁률 631.42대 1 기록! 

▶ 19만 2,000주 모집에 1억 2,123만 주 신청 몰려… 청약증거금 1조 1,517억 원 

▶ 오는 14일 코스닥 입성 통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핵심 기업으로 도약 

 

<2018-11-06> 노바렉스가 일반 청약을 성황리에 마쳤다. 

 

건강기능식품 개발·제조 선도 기업 ㈜노바렉스(대표이사 이상준)는 5일~6일 양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이 631.42대 1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배정 물량 19만 2,000주에 대해 총 1억 2,123만 주의 청약 신청이 몰렸다. 일반 청약증거금은 1조 

1,517억 원으로 집계됐다. 

 

노바렉스는 앞서 진행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10월 30일~31일)에서 공모가를 19,000원으

로 확정했다.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관계자는 “IPO 기간 시장 전반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

께서 건강기능식품 개발·제조에 집약된 노바렉스의 사업 역량을 높이 평가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한 우물’만 파며 시장 선도 기업으로 올라섰다. 설립 초부터 개별 기

업이 직접 원료를 발굴해 기능성을 입증하는 ‘개별인정원료’ 개발에 매진했고, 차별화된 제품 제조 역

량을 바탕으로 CJ, 대상, 종근당, KT&G, 블랙모어스 등 글로벌 190여 고객사를 확보했다. 2018년 상반

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한 516억 원이다. 

 

나아가 원료 파이프라인 및 생산 능력 강화를 통한 지속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2019년에만 7건의 원

료 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2020년엔 신설 중인 충북 오송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개별인정원료의 미국 FDA 승인을 필두로 중국, 동남아, 북미 등 해외 시장을 공략해 글로벌 핵심 기업

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이상준 노바렉스 대표이사는 “사후 치료 대신 사전 질병 예측 및 예방에 집중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

화가 이뤄지며 건강기능식품에 특화된 기업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기업의 

성장 비전에 공감해주신 투자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상장 후에도 책임 경영 및 주주와

의 동반 성장을 일궈가겠다”고 밝혔다. 

 

노바렉스는 오는 7일 증거금 납입 및 환불을 거쳐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 자료문의: ㈜노바렉스 강병규 차장 (02-587-0019) 

㈜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010-8909-4042), 김물결 선임 (010-5104-3756) 


